
생명의     말씀

‘식탁공동체’, ‘생명공동체’

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농장 주인의 신중한 기다림

을 이야기해 주십니다. 이 농장 주인은 자기 밀밭에 원수가 

뿌리고 간 가라지를 뽑아내려는 일꾼들에게 추수 때까지 

기다리라는 신중한 지시를 내립니다. 복음 뒷부분에 예수

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듯이, 이 주인은 예수님 자신입니

다.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계

시는 모습입니다.

오늘은 모든 교회 구성원이 농업과 농촌, 농민에 대해서 

성찰하도록 초대받은 25번째 농민 주일입니다. 농업과 농

촌, 농민의 문제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의 문제이

며, 매일 식탁을 차리고 먹어야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

다. 결국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, 나의 일입니다. 나의 한 

끼 식탁이 차려지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? 가족들을 위해

서 식탁을 차리는데 1~2시간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. 그러

나 우리는 집에서의 준비 시간보다 더 긴 기다림의 시간이 

있어야 우리의 식탁이 준비된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. 

식탁이 존재하기 위해서 짧게는 일 년, 길게는 십여 년에 달

하는 농민들의 기다린 시간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.

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. 변화

의 속도가 너무도 빨라서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

벅차게 느껴질 때가 많으며, 경쟁에서 뒤처지고 홀로 남겨

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릴 때도 많습니다. 그래서 우

리는 항상 ‘빨리빨리’ 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. 그것은 식

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. 그래서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

보다는 맛과 효율만 따지게 되고, 공동체는 사라집니다.

우리가 속해있는 교회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밥

(성체)을 나누는 식탁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같은 밥을 

나누기에 서로를 ‘형제’, ‘자매’라고 부르는 공동체임을 항

상 기억해야 합니다.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

이 성체성사를 나의 삶에서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잘 알고 

있습니다. 그것은 성당에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, 매 끼

니 때마다 우리의 식탁을 ‘예수님의 식탁’으로, ‘생명의 식

탁’으로 만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. 식탁

을 맞이할 때마다 식탁이 있도록 노력한 모든 이들, 긴 기

다림의 시간 안에서 농작물을 길러낸 농민부터 식탁을 차

려주신 어머니에 이르기까지,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

께 식탁에 마주 앉아있는 것입니다. 식탁 안에서 도시와 농

촌이 만나고, 도시민과 농민이 만나는 것입니다. 이것이 한

국교회가 25년 동안 지속해온 ‘우리농촌살리기운동’입니

다. 식탁을 마주할 때마다 그 식탁이 있도록 온 힘을 다하

고 있는 농민들을 기억해 주시고,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

니다. 우리의 기도와 실천으로 이 땅에 ‘생명공동체’, 하느

님 나라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.

씨앗의 꿈이 알곡으로 차오르는 하느님 나라. 뿌리는 자의 희망과 뿌려진 자의 간절함이 만나 허기진 

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양식이 됩니다. 한 소녀가 알곡으로 가득 채워진 넓은 보리밭을 평화로운 모습

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갑니다. 온몸을 흔들며 성장한 보리밭의 모습이 하느님 나라와 참 많이 닮았

습니다. 이혜련 분다  |  가톨릭사진가회

“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.”

(마태 13,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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